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곳은 여름이 시작되어 화창한 날씨와 건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길 기도 합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볼때 부족한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큰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할수 있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역 소식 입니다사역소식 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개척한  뿐따 모랄레스 교회에서 약 700 명 마을주민 총동원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오마하 와 포트랜드 교회 선교팀도 함께 동참 하여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근 동네 주민들도  함께 

준비한 음식이 많이 부족하였어도 성황리 잘 끝났습니다.  말씀과 간증으로 주님을 영접한 결신자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근처 어촌마을인 코스타데 빠하로 어린이 사역으로 음식과 선물을 50 명 어린이들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주 인디안 마을 빼해 교회를방문하여 총 85 명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저는 차로 7 시간 비포장 도로를 달려 위험한 산길을 안전히 다녀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실로 묶은 

신발로 걷는것을보고, 올 여름 방문한 선교팀의 헌금으로 좋은 운동화를 전달 하였습니다.  Nike 신발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어린이들 모습을보며 가슴이 뭉클 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인디안 

부족을 복음화 하고 필요한 물품이 제공 되도록 게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월 중순에는 선교관에서 저희 교회 청소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교회팀들도 함께 동참하여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 년동안 저희 선교관을 이용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령 사역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 하였습니다.  저는 10 월말 저희 소속 미국선교단체 이사회 참석하여 올 한해 시행된  

저의 동남아 사역보고를 하였습니다.  방콕 와타나 교회와 MOU 를 체택하여  2024 년 부터 새로운 

선교사역이 진행 되겠습니다. 또 다음달 3 주간 동남아 5 국가를 방문하여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새로운  

지부개척 방안을 의논하게 됩니다.  CFCI 부 총재 역할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뉴욕 소망교회 영어예배를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연로하신 아버님도 뵙고 조카들 

가족과 잠시 교제후 귀국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소식입니다:                                                                                                                                          

사라 사모는 지난달 NJ 에서 3 주간 연로하신 아버님 식사를 돕기위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슈퍼에서 

장을보다  넘어져서 이빨과 입몸을 많이다쳐 치료중에 있습니다.  윤 목사도 심장 혈관 시술을 곧받게 되며 

백내장 수술도 해야 됩니다.  속히 회복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저와 여동생은 한달전 워싱턴 중앙 장노교회 50 주년 행사에 개척자이신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1973 개척후 많은 어려움을 격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제 4 대 류응렬 담임 목사님의 초청으로 사랑과 격려를 받게되어 아버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셨습니다. 

저희 4 자녀와 4 손자/손녀 가족들은 각기 멀리 흩어져 있지만 주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 온 가족위에 임하시길 기도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와 헌금으로 섬겨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복된 성탄과 희망찬 2024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합니다! 

윤 은수,사라(Michael/Sarah)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  94 세로 연로하신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장 투석은 거절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은 식사도 잘하시고 계십니다. 

2. 윤 목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심장검사 결과 혈관에 막힌 부분이 있어서수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뇨 조절및 신장 관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 저희 선교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 4 월 부터 지금까지 파송교회에서 지원을 끈어서    

재정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앞으로 선교관을 운영할 단체/교회를 찿기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4. 코스타리까 와 동남 아시아 선교사역을 병행하여 잘 감당할수 있도록, 또한 필요한 재정이 확보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5. 저희가 소속된 United World Mission 과 Christ For The City Int’l 선교단체 공동 사역위에 기름 

부우심과 협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6. 1 월 2-7 일 페낭 말레이지아 에 선교 Conference 와 그후 방문할 싱가폴,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을 

위해서 기도 부탁 드립니다. 



 

 



 

 

 



 

 

 



 

 

 

 


